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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濟馬의 醫學史觀에 대한 考察

서 론

東武 李濟馬 �(�1�8�3�7�-�1�9�0�0 年�) 는 �1�8�9�4 년 그의 著書

인 〈東醫뚫랜保元〉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려온 中國

醫學과는 다른 새로운 醫學世界인 四象醫學을 創案

하였다 �. 中國醫짧은 約 �5�0�0�0 除年의 오랜 歷史를 가

지고 있으며 �,�A 類의 歷史가 시작되연서 醫學도 必、

然的으로 成長 發展하여 經險的인 知識의 홈積과 각

時代의 政治 �, 經濟 �, 社會�, 文化와 더불어 有機的인

關係를 가지연서 發展해 왔다�. 오랜 歷史와 傳統을

이어온 醫學의 變選史를 記錄한 것이 醫學史이며 �,

醫學史는 認識하는 사람의 觀點에 따라서 다르게 解

釋될 수 있으니 李
�1�)
는 〈東醫壽世保元�> �<醫源論〉에서

“神農�, 黃帝以後 泰漢以前의 病證藥理를 張 �{매景이

모아 �<�1흉寒論〉을 지어 뽑道가 始興하였고 �, 張 �{뿌景以

後 南北朝 階홈醫가 繼承하여 宋에 이르러 朱뾰이

病證藥理를 모아 〈活�A뿔〉를 지어 醫道가 中興하였

고 �, 宋元以後 明以前의 病證薦理를 李果�, 王好古 �,

朱震亨 �, 危亦林등이 이어오다가 �, 李梅�, ���� 信이 갖추

어 얻고 許浚이 갖추어 傳하여 〈東醫寶鍵〉을 지어

醫道가 復興하였다 �" 하여 醫學 五千年史를 始興 �, 中

興 �, 復興의 三段階로 分類하였으며 �, “醫家의 動勞功

業을 論한다연 張 �{뿌景 �, 朱뾰 �, 許浚을 으뜸으로 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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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擬�, 짧�{言을 그 다음으로 삼을 수 있다 �" 하였으니

이러한 李濟馬의 醫學史觀은 “本來東洋醫황은 內經

說을 基隨로 學理가 이루어졌고 �, 後漢時代에 와서는

짧 �f뿌景이 傷寒論을 著述하므로 비로소 醫學體系가

確立된 것이다 �" 잉 라는 -般的인 觀點에서 評價하는

中國醫學史와는 다른점이 있으니 著者는 〈東醫壽世

保元 �> �<뽑源論〉을 根據로 하여 李
�1�)
가 認識하는 醫學

史觀에 대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�.

본론 및 고찰

中國醫�4혐의 由來는 지금부터 約 �5�0�0�0 年前 神農�&
時代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니 堆南子 〈修務說〉에의

하면 처음 神農 �f�;�\�:�: 가 百姓들에게 百草의 藥效를 가르

쳐 주었고�, 하루에 �7�0 餘種의 毒性을 가려내어 藥을

發明했다고 하였으니 �, 劉�l땐의 〈通짧外遊짧에는 百

姓들이 흉病을 앓아도 藥이 없어서 治擁를 하지 못

하므로 갖帝神農 �� 가 풀과 나무의 맛을 가려내어 百

姓들의 훗病을 治擔했다는 記錄이 있다 �. 이것이 醫

藥이 생긴 始初에 관한 說이다
�3�)

李
�1�) 는 醫源論에서 “書日 若藥不碩 �8玄 廠흉不흉 �,

商高宗時 己有碩�R효藥驗 而高宗至於稱歡 �Q�I�J 醫藥經驗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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其來己久於神農黃帝之時 其說可信於률 �t�!�1 而本草素問

出於 神農神農월帝之手 其說不可信於훨也 �, 何以言之

神農黃帝之時 文字應無 後世文字曉�j없例法故也 �" 라고

하여 “뽑藥이 생긴지 오래되어 股나라 高운時代에

이미 뽑藥經驗이 있어서 神農 �, 策帝때부터 전해왔다

함은 가히 믿을 수 있으나 �, 神農 �, 黃帝의 손에 의해

서 쓰여졌다는 것은 믿을 수 없으니 �, 이는 神짧 �, 黃

帝時代에는 文字가 없었고 오랜 후에 엄然스럽게 文

字가 생겨 점차 發展해 왔기 때문이다 �" 하였다 �.
杓 �4�7�0�0 餘年前에 黃帝 훌�f韓�� 가 �g�;�: 下 ��빚伯둥과 平

素에 問答한 內容에 사람의 生命에 관한 養生論 �, 隨

뼈論 �, �� 쪼絡 �, 運氣論에 。 �l 르기까지 廣範圍하게 論議

한 것이 〈환帝內
�*
쪼�) °

�1 며 오늘날까지 中國뽑學의 原

典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�. 그러나 神農�, 黃帝는

約 �5�-�6 千年前 中國歷史上 神話時代의 �A物이니 實際

로 認定하기는 어렵고 �, 李 �J�)
가 醫源論에서 指뼈한대

로 醫史책拍낀確賞↑生은奏 �,�i 쫓時代에 와서 짧系化되었

을 것으로 생각되며 �.�( 黃帝內
�*
잠 〈神월本草

�*
쪼〉은 後

漢에 이르러서 神맙 �, 월帝를 假託하여 著述한 것으

로 推얘�I�J된다 �. 紀元前 三千年이연 象形文字時代로 추

정되며 �g었虛가 발굴되고 甲骨文字가 나옴으로써 紀

元前 �1�0�0�0 年올 前後하여 文字가 생겼을 것으로 생각

하기 때문이다
�3�) 以上으로 歷史的인 편�J實을 認識하

는데 있어 束武의 寶證的이고 科學的인 精神을 읽을

수있다 �.
혔周奏漢以來 扁짧有名而張때景具備得之始쩔成

家著書 醫道始興�, 張 �{뿌景以後 南北朝階홈醫繼之 而

至千宋 朱 �)�J�b�; 具備得之 著活 �A書 醫道中興�, 朱뾰以後

元醫李果 �, 王好古 �, 朱震亨 �, 危亦林繼之 而至千明李

뺑 �, 짧信信具備得之 許浚具備傳之 醫道復興 �" 이라

하였으니 中國醫學이 發展史를 始興期 �, 中興期 �, 復

興期의 三段階로 나누고 있다�.
‘扁題有名”이라 하여 〈難짧이 著者로 알려진 扁

앓을 평가하지 않고 단지 있었다는 사실만을 記錄한

것이니 �, 難經은 예로 부터 奏越 �A�( 扁뽑�) 著로 되어

있으나�, 過去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를 疑心하였

다 �. 그 理由는 史記 �, �. 扁戰 �I�J傳에 혔짧옆이提示된 바

없고 �, 歸�, 慶文志에도 이 훔가 記輪어 있지 않

다 �. 특히 그 內容으로 볼 때 �, 陰陽五行 神秘化의 影

響을 받은 것이 明願하므로 �, 이것이 西漢以前의 著

作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�. 難經은 問答의 形

式으로 古醫經을 解釋한 理論뽑이다 �. 全害는 모두

�8�1 個 問題를 등픔굶하였으므로八十-難이라 稱하며

듬늄융한問題는 大部分이 內經에 提示된 것이다
�4�)

醫道始興을 張 �{매웰이라 하였으니 �, 이는 醫學이 起

�i原을 內經뽑學이 아닌 傷寒醫學으로 보고 있는 것이

다 �. 內經의 醫學理論이 비록 基本的으로 比較的 完

全한 體系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�, 많은 部分에서 充

實한 實繼쪼驗。 �l 缺￡되었고 �, 특히 藥物方햄 �j의 運用

方面에서의 經驗이 더욱 적었다 �. 이로 인하여 基없흩

理論과 없�&���! 앗體 사이에 緊密한 連랬가 어려워 理論

의 賞體 指導作用에 難‘학이 많았다
�4�) 그 後 時代를

거치면서 六經辦證 �, 械뼈辦뚫�, 衛氣쏠血辦證�, 三뚫

辦끊등으로 臨�� 實體이 이루어져 東洋醫學의 理論과

腦 �� 폈際가 흉흉備되어�, 張 �{매經이 內經의 熱性病을 專

門分野로 다루어 六經에 의한 辦證論治를 確立하여

그 後 豊홈한 腦�� 經驗 �, 흉病에 대한 認識의 進步 �,

理論上의 發展이 이루어졌으니 �3�)�. 東武의 醫챙은 처

음부터 구체적인 證狀에 대한 寶證醫챙으로써 觀念

論的인 問題보다는 體質의 特性에 따른 證候論的인

面에 더욱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�, 이러한 觀웰

이 醫道의 始興을 觀念응빼낌인內經醫學보다는 證候

論的인 傷寒醫學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�.
짧때景以後 南北朝�, 階홈醫가 繼承하였고 宋에 이

르러 朱뾰이 골고루 갖추어〈活�A뽑〉를 짓고 醫道가

中興하였다 �" 하였으니 �, 中國醫學의 發達過程에서 볼

때 �, 兩팝 南北朝에서 홈 五代에 이르기까지 醫學이

內웰의 理論的 基鍵위에서 進-步하여 臨않經驗을

累稍시킨 時期라고 본다연 �, 宋代의 醫學은 앞의 臨

味經輪의 基鍵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理論上의 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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究와 發展을 進行시킨 時期라고 할 수 있다�. 傷寒論
以後 約 �7�0�0�-�8�0�0 年이

�*
휩웰하는 동안 臨�� 經짧。 �l 累

積되어 흉病의 發生과 發展過程에 대한 認識 �, 그리

고 治濟 및 處方用藥의 法 ���I�J 把握에 대해 모두 큰 進

步를 하였다 �. 이들은 옛 理論을 發展시키고 새로운

理論을 創造하여 臨�� 에 應用할 수 있도록 提供되었

다 �. 宋代에 이르러서는 理學이 盛行 �, 염由스러운 思

想、的찮古風뼈 �, 뽑學知誠의 홈及 �, 印때 �U�f�i�t�q 및 製紙術

의 發達등의 刺軟쫓素로 인해 理論의 冊究가 開始되

었다 �. 처음에는 臨味의 基隨로 �f�t�} 寒論을 重視하였으

나�, 점차 傷寒論에 대한 새로운 冊究가 일게 되었

고 �, 많은 傷寒論에 관한 著作이 紹紹히 出現하게 되

었다 �. 그 중 有名한 것은 『成無�C�.�J 의 〈傷寒論注〉

�<�f�� 寒明理論�)�, �r�,廳安常』의 〈傷寒總病論 �)�. �r韓�l低和』

의 〈傷寒微읍 �)�, �r朱뼈』의 〈南陽活 �A혐�)�, 템 �,꿨微』의

〈傷寒發微論 �)
�<傷寒百證짧 〈傷寒九十論

�)�, �r郭짧』의

〈傷寒뼈‘�t 論�)�. �r楊士慮』의 〈傷寒類證活 �A總括〉퉁이

다 �. 東武는 朱麻을 醫펴의 中興이라 하였는데 �, 朱뾰

의 代表的 著作은 〈南陽폐�A톱�) °
�1 며 �, 本활의 初名은

傷寒百問으로 �, 大觀元年 �(�1�1�0�7 年 �) 에 朱 �&의 업序가

있다 �. 大觀 五年 �(�1�1�1�1 年 �) 에 張蘇이 序文을 쓰고 �,

〈南陽活 �A書〉라 改名하였다 �. 政和 �8年 �(�1�1�1�8�) 에 朱

�&는 또 修改하여 꾸�I�H�i�' 하였는데 이것이 最後의 定本

이다 �. 本書는 �f�i�5 寒論의 뻗理와 關釋에 있어서도 蘭

�e�;�; 의 傷寒總病論에 벼하여 平凡하면서도 앓當性。 �l
있어 後世에 미친 뭘짧도 크다

�4�.�5�)
朱歐은 빼景을

깊이 쩌究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實際 臨�� 에 이

르기까지 널리 應用하여 �f�g寒論의 後代 돼究에 많은

윷廠을 하고 있으나�, “六經은 주足三寒三陽經이며 �,

�*
댐�@을 모르고는 傷寒을 論할 수 없다 �"�6�) 傷寒病을

內經의
�*
￥

�*
용과 聯關지어서 보고 있으니 �, 束武는 醫

源論에서 “프陰三陽者辯證之同異也 其理在於眼背表

훌 而不必求其
�*
앞용之變也 라 하였으니 �, 病證에 있어

서 體質에 따라 治標가 다르므로
�*
없용變動에 置重할

수 없는 것이라 하여 �, �f옆용을 重視한 朱 �J�j�b�; 과는 醫學

的 觀點이 다르다 �. 그런데도 朱뾰을 醫道의 中興으

로 보고 있다는 것은 傷寒醫쩔을 中心으로 해서 醫

學史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�.
“朱麻以後 元醫 李果 �, 王好古 �, 朱짧亨 �, 危까林이

繼承하였고 明代에 이르러 李果�, 製信이 골고루 갖

추었고 �, 許浚이 골고루 �{필하여 醫道가 復興했다 �"

하였다 �. 金 �, 元時代에는 이미 宋代의 朱慧 �(�1�1�3�0�-

�1�2�0�0 年�) 에 의해서 朱子學이 集大成되어 �, 新�{끓學의

哲學理論과 醫學이 接合되는 時期로써 金元四大家가

배출되는 時期이며 劉完素 �(�1�1�2�0 年 �-�?�) 李果 �(�1�1�8�0�-

�1�2�5�1 年 �)�, 張從政 �(�1�1�5�6�-�1�2�2�8 年 �)
�. 朱쩔亨 �(�1�2�8�1 �-

�1�3�5�8 年�) 등 며�A이다 �.
劉完素는 六氣學說中에서 重뤘시하는 六氣顆홉의

影響을 받았고 �, 또 內經 至훌要大論中에 있는 病機

十九條의 理論에 根據하였으며 �, 더 나아가 六氣中에

있는 火와 熱이 가장 重要한 행홉의 因素가 된다고

認識하였다 �. 또한 運氣學說中에 있는 氣化部分을 크

게 發展시켜 六氣가 모두 化火할 수 있다고 主張하

였는데�, 이것은 그가 내건 結論으로 總對多數의 홍

病이 모두 火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겨 �, 治爾에서 寒

�i京한 藥을 훨主로 하였으며 �, 後世에 그를 寒 �i京派라

고부른다 �.
�9둥從政 역시 劉完素의 -派에 �I뭘하지만 �, 그의 主

張은 같지 않은 곳이 았다�. 그도 훗病은 六氣가 뻐

향�L로 되어 �A體에 흡犯한 結果라고 認識하였지만 흉

病의 治標에 있어 이러한 뻐氣를 �A體內에 騙迷하는

方法으로�, ‘규�i�i�i 下 三法을 웰主로 해야 한다고 하였

고�, 특히 바下의 두 法은 效果가 가장 필速하다고

主張하였다 �. 이로 因해 後世에 攻法을 가장 잘 使用

하였다고 하여 �, 이 一派의 主張을 攻下派라 일컬었

다 �. 李果는 짧�I�J完素 張從政 二 �A이 六氣의 外感作用

을 彈調한 데 反해 �, 그는 各種 흉病의 發生이 모두

內傷 郞 體內正氣의 指 �f�g�o�] 主쫓 因素가 된다고 認

議하였다�. 그는 또 內經 太陰陽明論篇의 論.맥을根

據로하고 �, 더욱 發展시켜 �A體의 正氣는 牌몹의 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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氣가 主가 된다고 認識하였다 �. 따라서 �"�A 以볍土뭘

本≫, “百病皆由牌뽑흉而生也”라고 主張하여 �, 各種훗

病을 治揚함에 있어 모두 牌띔之氣를 빼하는 것을

월主로 하였으므로 �, 後世에 그를 補土派라 稱하였

다 �. 그와 張從政의 主張은 觀點에 있어 相反되어 �,

두사람의 -論爭은상당히 激烈하였다 �.
朱處亨은 앞의 사람들보다 時代가 좀 뒤떨어진다�.

그는 劉完素와 問接的인 師承關係가 있었으므로 �, 劉�l

完素의 主火論의 影響을 크게 받았다 �. 그러나 그의

火에 대한 觀點은 劉完素와 크게 다르다 �. 그는 主張

하기를 �A體內에는 相火가 있는데 이 相火는 聲色의

衝動에 의해 가장 쉽게 陰精이 �f�H世되므로 �A體內에

는 陰常不足而陽힘有餘하다고 하였고 �, 陰精의 不足

은 各種뺏홉의 發生에 가장 重要한 因素가 된다고

認識하였다 �. 따라서 그는 治病에 補陰精而 �#따텀火를

쩔主로 해야한다고 하였으며 �, 後世에 그를 滋陰派라

고 稱하였다 �4�.�7�)

朱麻以後 元醫 李果�, 王好古 �, 朱震亨 �, 危까林。 �l

繼承하였으니 �, 이 중 李果 �, 朱震亨은 金元四大家。�l
며 �, 劉�j完素와 張從政이 빠진 것은 東醫뚫世保元에

引用된 �2�0�u 짧의 文廠을 살펴보면 짧�I�J完素 �, 張從政의

著뽑는 東醫꿇世保元에서 전혀 引用된 곳이 없는 것

으로 理解할 수 있고�, 王好古와 危까�;林은 引用文廠

을 통하여 상당히 認識하고 있다�.
또한 東武는 張빼景 �, 朱助 �, 李果�, 짧信은 具�{햄得

之라하고 �, 유독 許浚만이 具備 �1월之라 하였으니 �, 이

또한 東武가 許浚의 東醫寶鍵에 대해서 아주 明際하

게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�. 許浚은 �1�i�2�. 大한 醫學書웰

을 整理하고 우리 홉定에 맞지 않는 本草나 處方 그

리고 用옳을 고쳐서 우리 實定이나 體質에 맞는 햄

國的 醫藥을 만든다는 뜻에서 우리나라에서 生塵되

는 鄭藥을 輝名 �, 塵 �i�t�!�'�.�, 採集日月�, ���� 治둥을 詳細히

記錄하여 누구나 쉽게 구하여 鄭藥을 쓰게 하였고 �8�)�.

했쫓의 使用을 動햇하는 方向에서 編輯되었으며 �, 處

方의 用뭄을 再構成하여 韓國 �A의 體質에 맞도록 實

用化하였다
�9�)
그러나 그의 獨創的인 醫學思想은 發

見하기 어려우니 �, 이러한 점을 明確하게 認識한 東

武는 許浚을 具備得之보다는 한段階 낮은 具備得之

했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�.
격옳엄神農 �, 黃帝以後 奏漢以前 病證藥理 張�{뿌景傳

之 �, 鏡팝以後 階훔以前 病證藥理 朱 �J�J�h�;�f 훨之�, 宋元以

後 明以前 病證藥理 李뺑�, 짧信 �, 許�t웠뿔之 若以醫家

했�j勞功業論之 則當以꿇�{뿌휠 �, 朱뾰 �, 許浚흙首 而李뱉

짧�{등次之”라 하였으니 �, 東武가 認識하는 醫學史가

內찜醫學보다는 傷寒뽑學을 中心으로 보고 있어�, 張
�{뿌景 �, 朱 �J�J�h�; 을 흙首로 놓은 것은 當然하나 具備得之

하지 못하고 具備때之한 許浚을 寫首로 한 것은 多

少 意外라 할 수 있다 �. 宋等은 東뽑寶鍵이 �1�6�1�0 年에

完成되었고 東醫짤世保元이 �1�8�9�4 年에 完成되어 朝蘇�.

時代에 �2�8�0 年間의 時差를 두고 〔東醫〕라는 이름의

두 醫별가 나온 것은 偶然한 일이 아니며 �. �< 古方 傷

寒論〉은 中國에서 出發해서 中國에서 完成을 보았

고 �, �<後世方的 證治醫學〉은中國에서 出發해서 中國

에서 完成을 보았고 �, 四象醫學은 韓國에서 나왔기

때문에 中國의 醫道는 張�{뿌景�, 朱 �J�J�h�; 이 이어왔고 �, 韓

國의 醫�i효의 服은 許浚 �, 李 �i齊馬가 이어가니 �, 이와같

은 醫행史觀을 가지고 있는 束武는 누구보다도 許浚

이 醫學思想을 잘 理解했을 것으로 생각하고�, 이를

四象醫學의 쉽
�|
康에 醫學的 方�많융으로採用했으며�,

四象 �A의 病證藥理를 說明할 때 宋元明 여러 醫家들

의 醫書를 引用하였는데 이들 �2�0 餘種의 醫훌훌들이大

部分 東醫寶짧에 引用된 �8�6種의 醫뽑에 包含되어 있

고 �, 또 東醫寶짧 以後에 發귀�j된 醫書는 한 卷도 없으

니 �, 東武는 많은 뽑學的 知識을 束醫寶鏡을 통하여

얻었을 것이라 하였다 �. 따라서 束武는 누구보다도

許浚의 東醫寶鍵을 正確하게 認識하고 있는 것이다 �.
후뺑�, 짧�1言 次之” 라 하였는데 李뱉의 〈醫學入門〉은

朝購後期에 가장 많은 影響을 끼친 醫書이며 �, 짧�1듬은
〈古今醫짧의 著者이고 �(古今醫앓은 寶�{듬著라고 題書

되어 있으므로 사랍들은 그의 父가 始作하고 그가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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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j�;–p�A 少陽A 太陰A 太陽A
合計

表 里 表 里 表 里 表 里

�1�. 張{뿌景 傷寒論 �2�2 �2�7 �1�0 �4 �2 �6�6

�2�. 朱뾰 活A書 �4 �5 �1�2

�3�. 題信 醫짧 �2 �5 �1�1

�4�. 李뺑 醫學入門 �2 �6 �9

�5�. 危까� 得效方 �2 �2 �5

어서 完成한 것이 아닌가 했다 �. 그러나 그의 엄序에

의하면 實際는 짧廷賢이 著한 것이다
�4�)
짧廷賢은 그

의 子弟로서 〈萬病回春�:�) �<壽世保元�:�) �<�i 齊世全書〉의 著

者로 �, 東武는 引用文에서 뼈言의 古今뽑鍵과 앓’廷賢

의 萬病며春을 함께 引用하고 있으며�, 東武는 太陰 �A

의 府受熱廳爛뺨�1�1 대한 病證警理 및 經驗處方의

많은 部分을 醒�f듬을 통하여 얻었다 할 수 있으니 �,
〈醫源論〉에서 “少陰�A病證藥理 張件景�f�.�f�f�. 幾乎昭詳發明

而宋元明諸醫 盡乎昭詳發明 �,�j�; 陽 �A病證藥理 服�{매景

半乎 �a�l�j 詳發明 而宋元明諸醫 �f핸幾乎昭詳發明 �, 太陰 �A

病證藥理 張�{뿌景略得影子 而宋元明諸醫 太半乎昭詳

發明 �, 太陽 �A病證藥理 朱濤亨略得影子 而本草略有藥

理”라 하였으니�, 東醫옳世保元의 引用文廠 頻度數를

調효해 보면�, 少陰 �A의 病證藥理는 �1�3�7 個의 引用文

廠中 傷寒論 �4�9�f 固 �(�3�5�. �8�%�) �, 宋元明諸醫�3�3 個 �(�2�4�. �1 �%�)

로 張 �{뿌景과 宋元明諸醫모두 �f�.�f�f�. 幾乎昭詳發明하였고 �,
�j�;陽�A의 病證藥理는 傷寒論 �1�4 個 �(�1�0�.�2�%�)�, 宋元明諸

醫 �1�8個 �(�1�3�.�1�%�) 로 宋元明홉醫로부터 引用한 文敵이

더 많으니 張때景보다는 宋元明諸醫가 少陽 �A의 病證

藥理에 대해서는 應、幾乎昭詳發明한 것이다 �. 그러나
太陰�A의 病證藥理에서는 傷寒論 �3個 �(�2�. �2�%�)�, 宋元

明諸醫 �1�5 個 �(�1�0�.�9�%�) 로 �(흉寒論에서도 그립자만 비추

고 알지못한 것을 宋元明諸뽑는 太半乎昭詳發明하였

으며 �, 홈宋明代의 醫家들이 著述한 中에서 經짧한 太

〈圖表 �1�) 東醫뚫랜�:保元 病證論에서의 引用文廠別 짧度數 �1 이

陰 �A病의 要方 �9處方中 �4個가 斷듬의 處方이며�, 특히
太陰 �A 땀受熱훌熱病의 �)�}�f 操熱證에 代鼓낀 處方인 홉

根解 �J�I�l�l 場�, 熱多寒少場�, 淸 �i�j�;�/�j�j 寫 �)�}�f�� 易�, 홉根承氣�j易등이

짧信의 〈醫짧뽑〉에 나오는 萬根解 �J�I�l�l 楊의 變方이니 �,

束武는 짧信이 비록 四象體質은 몰랐지만�, 太陰 �A의

훌病證에서 나타나는 府操熱證에 대한 病의 證候와

여기에 �f횟用할 수 있는 藥物 �, 處方을 正確히 알고 있

다고 생각한 것이다�. 바로 이 점이 斷듬을 李樓과 함

께 醫學史의 한 面을 장식하게한 것이다 �.
따라서 束武의 四象體質說은 內經 五態 �A論의 太

少陰陽 �A과는 다른 것이나 五態 �A論과 陰陽二十五 �A

論의 先天體質에 대한 認議은 束武가 四象體質說을

훨想하게 된 動機가 된 것으로 생각되며 �, 四象 �A의

病證藥理는 張 �{매景 �, 宋元明諸醫에 의해서 或은 完全

하게 或은 影子만이 얻어졌는데 �, 이는 體質에 대한

認誠이 없이 證候體系에 의한 변증으로 얻어진 것이

며 �, 東武는 體質分析에 의해 이들 醫家들의 �R究內

容을 再編하고 이어서 自身의 �m�:究觀察과 經驗을 土

훨�로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하였다 �. 이로써 東武는 中

國醫學의 �5�0�0�0 年史를 自身의 醫學的 觀點에 따라 �,

內經醫學보다는 傷寒醫學中心으로 하여 醫道의 始興

期 �, 中興期 �, 復興期의 三段階로 나누고 �, 醫家의 動勞

功業을 再編成한 것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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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6�. 朱震亨 �f�t�iÊÓ�L0�lÕ �5

�7�. 王好古 海藏書 �2 �4

8.樓英 醫學鋼덤 �2 �4

9.’랩樞 �2 �3

�1�0�. 成無E 明理論 �2

�1�1�.ùáº‡ 東첼十혈 �2

�1�2�. 王,꿨和 8없*쪼 �2

�1�3�. 體方類聚 �2 �2

�1�4�.Qg}“ �2

�1�5�. 許,꿨微 本필方

�1�6�.À¼s‹

�1�7�. 李子健 傷寒十動論

�1�8�. 孫思避 千金方

�1�9�.–ã}“

�2�0�. 張됐率

�2�1�.glÕ

�2�2�.Sä‘«
ι〉、口 計 �3�6 �4�6 �1�6 �1�6 �2 �1�6 �2 �3 �1�3�7

東醫壽世保元에
폈際 引用 文廠

제시된 引用文廠

�1�. 張때景 傷寒論 張{뿌景의f찢寒論과金置要略이 함께 引用되고 있다.

�2�. 朱따 活A훔

�3�. 罷信 醫짧 짧信의 古今醫짧과 題廷賢의 萬病回春이 함께 引用됨

�4�. 李뺏 醫學入門

�5�. 危亦林 得效方

�6�. 朱震亨 판j쫓L、法 著者가 뼈을 구하지 못하고 꺼찢L、法附餘로대신함

〈圖表�2�> 東醫팝世保元에 提示된 引用文廠과 폈�l際 引用文廠과의 比較
�1�0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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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7�. 王好古 海藏뿔 j흉藏훔란w은 없다.

8.樓英 古學鋼目 東醫흙世保元에는 著者가 明示되어 있지 않다

9.靈樞
�1�0�. 成無己 明理論

�1�1�.gNgœ 東뀔十합

�1�2�. 王꿨和 �H�I�M¶�

�1�3�. 醫方類聚

�1�4�.Qg}“

�1�5�. 許,꿨微 本事方

�1�6�.À¼s‹ 宋代A이며 著홉로 ”醫j옳"卷이있으나 전해지지 않응

李子健은 宋代 사람으로 傷寒十動을 著述하였으나 活A書에 包含되어 전
�1�7�. 李子健 傷寒十￥1論

해짐

�1�8�. 孫思週 千金方

�1�9�.–ã}“

�9×IÌ"Ç��l�t�i�:Ç@ ÉçŠ•Õ` Â� ÅÆÇ<ºp g_‘«[ö“uÅÐÁ�²” �mÊÓ�L0�lÕÅÐÁ� _�u(Õ\ ¬ƒÇ<¸\
�2�0�. 꿇짧훈

되어 있다.

8따法이란뼈은 없고 東醫寶鍵 %훌훌門�H�I�KlÕ�I×IÅÐ 言及된것을 그대로 옮긴
�2�1�.glÕ

것이며 g없쪼에서確認된다.

�2�2�.Sä‘« 李i쩍馬 엄身이 전해들은 얘기를 그대로 적 �E 것으로 보인다.

少陰A 少陽A 太陰A 太陽A 合計

張f매景f�寒論 �4�9 �(�3�5�.�8�%�) �1�4�(�1�0�.�2�%�) �3 �(�2�. �2�%�) �0 �6�6

宋元明 諸醫 �3�3�(�2�4�.�1�%�) �1�8�(�1�3�.�1�%�) �1�5�(�1�0�.�9�%�) �5 �(�3�. �7�%�) �7�1

ι〉‘ 計 �8�2 �3�2 �1�8 �5 �1�3�7口

〈圖表 �3�> 동의수세보원에 제시된 引用文廠 比率

”



少陰A 少陽A 太陰A 太陽A 合計

張{뿌景1흉寒論!환方
�l

�2�3 �1�0 �4 �3�7

홈宋元8져 뽑家 !훌方 �1�9 �9 �9 �(…åri�1�2�f�!×) �3�7

李‘햄馬 新定 處方 �2�4 �1�7 �2�4 �2 �6�7

A‘ 計 �6�6 �3�6 �3�7 �2 �1�4�1口

〈圖表 �4�) 東뽑꿇世保元에 引用된 處方 및統�;處方

결 론

東醫꿇世保元의 홈�i原論을 中心으로 中國뽑웰의 發

展過程과 漢醫學의 發達史를 홉�f究檢討한 結果 다음

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�.
�1�. 醫道의 �#슴興을 張 �{뿌景의 �{흉寒論으로 보고 있으

니 �, 이것은 內깥醫댈의 原理的이고 演
�*
훌�e�� 인 面보다

는 傷寒醫學의 具體的이고 歸納的인 方法으로 四象

治擔 뽑學을 確立하였다 �.
�2�. 醫道의 中興을 朱麻이라 하였으니 �, 이는 內經醫

學보다는 傷寒醫學中心의 뽑學史觀을 더욱 確固히

한것이다 �.
�3�. 홉道의 復興을 충梅 �, 짧信 �, 許浚이라 하였으니�,

이는 李拖의 뽑學入門이 朝蘇뽑學史에 미친 影響에

대한 評價이고 �, 뿔信은 四象體質의 病證藥理에 대한

認識은 없었으나 太陰 �A �i�j주受熱훌훌熱病證의 病證藥理

는 알고 있었으며 �, 許浚의 東醫寶聽은 獨創的인 醫

學思想은 없으나 많은 홈學的 知識을 東醫寶鍵을 통

하여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�.
�4�. 以上의 結果로 醫家의 動勞功業을 張 �{뿌景 �, 朱

�J�}�t�, 許浚을 으뜸으로 하고�, 李뺏�, 題�{등을 그 다음으

로 한 것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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